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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출범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5월 24일(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생태계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디어·

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되어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

되는 구조이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21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무려 79.2%에 달한다. 

  이러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는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등 포털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되,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균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 고 밝혔다.  끝.

     


